
기암괴석들이 섬 주변에 즐비하고 신선들이

노니는 곳이라 불리는 금오도. 전라남도 여수

시에서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인 금오도에도

제주출신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고

있다.

지난 9월 23일 취재팀은 금오도에서 제주

출신 해녀들이 수십년째 물질을 이어오고 있

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수

시 돌산도 신기항을 찾았다. 신기항에서 배편

을 이용해 금오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여

분이다.

취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신기항에서 첫

배에 탑승해 금오도 여천항으로 향했고, 항에

도착한 뒤에는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제주출

신 해녀들이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장지마

을로 향했다.

장지마을에 도착하자 금오도 남단의 아름

다운 해안 경관이 눈 앞에 펼쳐졌고 마을 동

쪽으로는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한 안도대교

가 눈에 띄었다. 섬마을의 아름다운 정취를

느낄새도 없이 취재팀은 장지마을회장의 도

움을 받아 제주출신 해녀들과 마을 내 어촌

계 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.

이영자(71 조천읍 북촌) 김복순(70 한림

읍 협재) 조정림(68 우도면)씨 등 3명이 이

곳 장지마을에서 물질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

출신 해녀들이다. 이중 김복순 해녀가 남편과

함께 장지마을에서 해녀배를 운영하고 있으

며, 이영자 해녀와 조정림 해녀 등 지방 해녀

들이 팀을 이뤄 해녀배를 이용해 물질에 나

서고 있다. 주 수입은 전복, 해삼, 소라, 성게,

미역, 천초 등으로 물질작업은 한달 보통 15

일 정도 이뤄진다. 하루 수입은 평균 십여만

원이라고 하지만, 최근에는 금오도 앞바다의

해산물이 많이 줄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

실정이다.

이 곳 해녀들에 따르면 40~50년전 장지마

을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 출신 해

녀들의 발길이 이어졌고, 정착한 해녀들도 수

십여명이었다.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매년 해

녀 수가 줄었으며, 최근에도 제주출신 해녀가

세상을 달리하는 등 장지마을 해녀는 점점

사라질 위기다.

이들은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장지마을

인근 해역에는 물건(해산물)이 많아 해녀들

의 발길이 이어졌고 또 당시 해녀들은 많은

돈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왔다 며 그

러나 최근 들어 바다가 오염된 탓인지 수확

량이 감소돼 자연스레 수입도 줄고 있다 고

말했다. 그러면서 물건이 줄고 수입이 감소

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은

많이 부족하다 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잠수

복(고무옷)을 맞추고 있는데 한번 제작할 때

마다 30만~40여만원이 소요된다. 잠수복에

대한 지원이 일정부분만이라도 이뤄졌으면

하는 바람 이라고 전했다.

취재팀은 이날 장지마을 해녀들의 인터뷰

를 마치고 장지마을과 차량으로 10여분 거리

인 안도마을도 방문했다. 장지마을 해녀들로

부터 안도마을에도 제주출신 해녀들이 힘들

게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

었기 때문이다. 마을에 도착한 뒤 안도마을

회장을 만나 제주출신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

었다.

안도마을 회장에 따르면 장지마을과 더불

어 안도마을에도 수년전만 하더라도 제주출

신 해녀가 3~4명이 있었다. 그러나 최근 나이

가 들면서 모두 은퇴했고 현재는 1명만 현역

으로 지방 해녀들과 바다에 나가고 있다. 이

날 안도의 제주출신 해녀는 건강상의 이유로

취재팀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못했지만, 다음

에 기회가 된다면 안도마을 내에 제주출신

해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는

입장을 전했다.

한편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도 다음으로

큰 섬이다. 주변 섬에 비해 넓은 면적과 아름

다운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지만, 사람이 들

어와 산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. 지금으로

부터 1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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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암괴석이 즐비한 섬마을서 울려 퍼지는 숨비소리

금오도 장지마을 전경. 장지마을에서 제주해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출향해녀 사진 왼쪽부터 이영자 김복순 조정림 씨.


